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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세계의 빠른 국제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

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은 주로 만혼 남

성의 결혼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결혼을 전제로 입국한 

이주민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양상으

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사례는 2003년 18,751명에서 2013년 

126,704명의 약 7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을 위한 

이주민 여성은 아시아계가 대부분이며, 그 중 중국 국적이 51,101명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이주한 여성이 38,722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1]. 

특히, 다른 국가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베트남 이주여성은 혼인 

당시 평균 연령이 약 22세로 남편과의 연령차가 17세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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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고령의 남편으로 인해 빠른 

자녀출산을 종용받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새로운 가족 

및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동시에 임신과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이라는 다양한 측면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에 그 어

려움이 배가되고 있다[3].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중국, 필리

핀,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보다 한국어 소통과 한국문화 적응

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부담도 

매우 높은 이주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부담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언어

소통장애, 양육문화의 부적응, 문화적 장벽, 어머니 역할의 자신감 

부족, 자녀의 부적응이나 언어발달장애, 학습능력 부족에 대한 염

려 등이 제시되고 있다[5]. 또한,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

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즉, 다문화 가정의 아

동들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낮

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과제 집중

도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

성의 자녀와의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와 양육행동 촉진을 위한 중

재전략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어머니로서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긍정적 모성정체성의 확립이

다[7]. 반대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이것이 확립되지 못하였을 

때 어머니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무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 모성

갈등(maternal conflict)을 경험하게 된다[8,9]. 모성갈등이란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로 어머니인 여

성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갈등 또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혼란

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정의되고 있다[10]. 

또한, 모성갈등은 자녀양육 관련 스트레스뿐 아니라 모성정체성, 자

녀건강관리 수행, 어머니 역할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어머니됨을 나

타내고[11], 여성을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개념과 

성장욕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양육의 어려움을 아이 입장뿐 아니

라 여성의 입장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개성을 존중하고 어

머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9], 양

육 또는 양육스트레스와는 차별화된다. 어머니의 높은 모성갈등은 

자녀에 대한 통제적, 과잉보호적,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위를 

촉진하고, 이는 아동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사회에서 적응

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모성갈

등은 우리나라의 일반 어머니 보다 더욱 큰 도전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유입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

이 축적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포함된 다문

화 가족의 사회적, 법적 보호정책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 가족의 정

착 또는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 결혼생활, 이주 여

성의 욕구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결혼이주

여성의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의 연구는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경험 및 어려움[5] 등 주로 양육을 주제로 수행되어졌고, 다수의 연

구들이 대부분 출신 국가별 차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다수가 베트남 출신임에도 불구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베트남과 한국

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12,13], 임신과 출산인식, 모유수유 실

천 및 산후우울에 대한 연구[14,15],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16] 

등의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졌을 뿐 모성갈등을 심도 있게 탐색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모성으로서 

겪게 되는 갈등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모성정체

성의 확립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

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민감성 높은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서는 이들의 모성갈등 현상에 대한 심

도 깊은 탐색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특정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 중재 연구를 위한 모델 설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수행

해야 할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

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이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17,18]. 따라서, 우리나라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임신, 출산 및 양

육 과정에서 낯선 문화와 가치 상황 하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성갈

등이 무엇이고, 이것이 자녀의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

하기에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하다. 현상학적 연구 중 Colaizzi[19]

의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언어를 왜곡 없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을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및 베트남 

다문화 가정 양육관련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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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이 어떠

한지 이해하고 모성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

는데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데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 경험은 어떤 것인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 중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

상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모성갈등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

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심층 서술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현상에 대해 가능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연

구 참여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경상도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

터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추천받았다. 이들의 모성갈등 본질의 심도 깊

은 이해를 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성으로서의 민감성은 

자녀의 인생초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하여

[20],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출산하여 현재 영유아의 자녀를 둔 어

머니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비록, 면담 진행 중에 통역사의 도움

을 받기는 하더라도 연구의 특성 상 심층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국어에 능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

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1명이었으며 진술한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본

질적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면담을 수행하였

다. 참여자의 나이는 23세에서 31세로 평균 27세이고, 남편의 나이

는 36세에서 51세 사이로 평균 42세였다. 참여자와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평균 16세였다.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3년 1개월이었다. 첫

째 아이의 성별은 남아가 4명, 여아가 7명이었으며 연령은 6개월에

서 3세로 평균 1년 9개월이었다. 참여자 중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는 

2명이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D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2013-28)를 통

과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통

역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 방법, 비밀보장과 익명서, 연구 참여의 이

익과 불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로부터 베트남어

로 번역된 참여 동의서를 직접 받았다. 면담의 시작 전 연구 중에라

도 원할 경우 언제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

었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에만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

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녹취 후 필사

된 워드파일은 연구자의 일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출력된 면담 자료

도 연구실의 일 지정 장소에만 보관하여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설명하고 실행하였다. 참여자와 가족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

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보건소의 다문화가정 담

당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 방

법은 반구조화 된 개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

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

는 것에 유념하였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

통은 잘 되었으나, 심층적인 면담 수행을 위해 평소 참여자들과 신

뢰관계가 구축된 통역사를 면담에 참여시켜 이해가 어려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았다. 통역사에게도 참여자의 이야기에 

경청할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 참여자의 이야기 진행이 방해받지 않

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은 “한국에서 어머니로서 아이를 출

산하고 양육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의 개방적 질문으로

부터 시작하여, 참여자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로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느낀 갈등, 역할 혼란, 자녀의 성장에 미친 

영향,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진행하되, 

참여자의 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면담을 진행 하는 일

반-여행식 질문(grand-tour question)과 프롬프트(prompt)를 결합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진술내용에 어떤 판단이나 의

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

기 위해 이들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표현과 응답도 사

용하였다. 

주요 면담 장소는 가정, 보건소 및 센터 등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여 수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최단 45분에서 

최장 2시간 10분이었다. 면담의 횟수는 1회에서 3회였다. 정보의 정

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사전에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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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후 녹취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녹취 즉시 참여자의 언

어 그대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사하였다. 그리고 면담 당시

의 상황, 분위기,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등도 메모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5. 자료 분석과 평가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Colaizzi[19]가 제시한 분석 절

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료에서 그들의 경험

을 느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기술과 표현의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 느낌을 얻고자 하였다.

2 단계: 탐구하는 현상 속의 구 또는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

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는 것이다. 면담 필사본을 읽으면

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반복적인 강조 진술문으로부터 도출된 문장

과 구절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였

다. 참여자가 표현하는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가 표현

한 언어나 진술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3 단계: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

mulated meaning)를 도출하였다. 

4 단계: 도출된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

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주제모

음이 참여자가 처음 표현한 원자료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

적으로 확인하며 분석하였다. 

5 단계: 주제를 탐색하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

고 포괄적인 최종적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수행하였다. 

6 단계: 연구 참여자의 재참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면담에 참여했

던 참여자와의 추가면담을 통해 본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6. 타당성과 엄밀성 확보

 

본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Guba

와 Lincoln[2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첫째, 신빙성(cred-

i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괄호처리(bracketing)하였다. 또한, 중립적 태도로 참여자의 의

미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참여자의 진술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

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적합성(fittingness)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3인의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자신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조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적합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감

사가능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사전에 구축된 절차대로 수행하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넷째, 확증성(confirmability)은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

을 지킴으로써 확립하였다. 

연구 결과 

11명의 참여자와의 면담으로부터 얻은 원자료로부터 도출한 주

요 진술은 총 248개였다. 이들 주요 진술들로부터 구절과 문장을 심

도 있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진술로 의미를 구성한 결과 103개의 의미를 구성

하였다. 이 의미로부터 일반적인 의미를 도출하여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을 나타내는 26개의 주제를 구성하였고, 이들 

주제를 더욱 추상성이 높고 포괄적인 의미로 도출된 10개의 주제모

음과 4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Table 1). 각 범주와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제1범주: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처음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모성

갈등 경험을 나타낸다. 이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임신과 출산

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한국

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이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

성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나이 많은 남편과 자신의 모국과는 사

뭇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압박을 받게 된다. 

결혼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현격하게 다른 가족문

화, 음식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들의 한국생활과 모성역

할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에 의해 더욱 

좌절감을 경험한다.

1) 주제모음: 임산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주제모음 ‘임산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은 결혼 후 모성

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채 겪는 빠른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나이 많은 남편으로 인한 이른 

출산의 압박감’, ‘시부모의 아들 출산에 대한 압박감’ 및 ‘임신적응의 

힘겨움’의 주제가 포함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난 한국의 

남편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만혼의 남성들로 남편이 더 나이 들기 

전에 2세 출산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도 못한 채 임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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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적 적응 또는 신체적 상

태 보다는 아들을 출산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력도 받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20대 

초반으로 양육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모국의 친정 엄마나 가족이 지지하거나 조리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더욱 힘겨움을 경험한다. 

우리 여기 오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는 엄마가 많

아요. 저도 한국에 온지 한 달 만에 아기 가졌어요. 애 아빠가 나

이 많아서 빨리 가지고 싶어하니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아

기 생기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3)  

둘째 가지고 6개월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앉아 있고. 병원에서는 아프니까 빨리 수술하면 내 목숨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또 아기 낳으

라고 하고... 베트남에 동생 둘 있는데, 다 딸만 있어요. 아들 원하

지 않아요. 한국은 너무 아들 좋아해요. 나는 병(홍반성 루푸스) 

때문에 더 임신하면 안 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자꾸 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딸만 둘이라

고... 이럴 때 내가 마음 많이 아팠어요. (참여자 6)

2) 주제모음: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주제모음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은 한국의 낯선 땅에

서 베트남과는 사뭇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음식문화의 낯설음’, ‘산후조리 

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포함된다. 베트남 이주여성은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강한 가족공동체문화와 달리 한국의 개인적

인 성향이 강한 가족문화에서 처음에는 큰 충격과 외로움을 경험

한다. 일부 몇몇의 참여자는 이로 인해 결혼 초기에 너무 큰 외로움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도 느꼈음을 고백하고 있

다. 음식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한 고충은 가족 내에서 쉽게 적응되

지 않는 어려움이다. 또한,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방법의 차이로 인

한 신체적 고충과 심리적 서운함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베트남은 명절 때 

온 사람(친척)이 모여 매일 매일 함께 노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Table 1. Themes, Theme Clusters, and Categories

Themes Theme clusters Categories

Pressures to have childbirth as soon as getting married  due to husband’s old age
Pressures from in-laws to give birth to a boy
Difficulty in adjusting to pregnancy

Difficulty due to the pressur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 unprepared young 
motherhood in another 
culture 

Difficultie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in family milieu and food 
Suffering from cultural difference in postpartum care

Suffering many cultural differences  
 

Feeling heavy with worries about Korean difficulties
Frustration with no time to acquire the language

Frustration because of a lack of skills 
due to language barrier

 

Giving and receiving money when getting married similar to the Vietnamese Nap 
tai* tradition

Being intimidated when my husband thinks that he did not get his money’s worth 
on the marriage

Suppress my feelings of scoldings by my husband and mother-in-law 

Feel sense of sorrow of a foreign wife 
who came to be married like the 
modern Nap tai

Feeling left out of the 
mother’s place along the 
bands of Nap tai* tradi-
tion 

Parenting style is confusing
Bringing up children according to my mother-in-law’s method not by my own
My child doesn’t listen to his/her mother
Worries about the child's future

Burdensome of Child-raising 

My existence in the family is like oil over water
Difficult in finding my position as a mother

Feeling isolated and different from 
the family   

 
 

Feeling inability because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my husband’s help
A mother who cannot read books to her children
Unhelpful and unsupportive husband and his family

Being overcome with shame  My image is like not-being 
able to stand alone/be 
independent

Upset because of social scorn and neglect 
Upset because my child is embarrassed by me
Feel my child’s flaws and mistakes are my fault

Suffers from the scorn and social 
stigmas

Finding hope in mother-
hood despite of conflicts 
and stigmas

Want to learn for myself
Want to do my own work where I can find myself

Desire for a Vietnam mother’s              
self-accomplishment

 

Remembering the happiness at the birth of my child
Want to raise a confident and worthy child

Hopes that she becomes a confident 
Korean child’s mother

 
 

*Vietnamese marriage tradition that a new groom needs to make a donation to the bride’s village when he gets 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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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명절 지내고 흩어지고 자주 만나지도 않고. 내 친구들 처

음에 그것 땜에 너무 외로워서 돌아간 친구 있어. 나도 그럴 뻔 

했지만... 참아요. (참여자 9)

처음엔 한국음식 잘 먹지 못해서 베트남 음식하면 할머니가 

안 좋아하고... 뭐라 해요. 요즘은 그래도 먹어요. 그런데 아이들

은 베트남 음식 잘 안 먹어요. 다른 사람 안 먹으니까 제가 안 해

요. (참여자 4)

베트남에서는 아기 낳으면 세 달 동안 설거지 같은 집안일 하

나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 해 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나 혼자 

다 해야하고... 먹는 것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

는 아기 낳고도 김치 매일 주니까 먹고 설사했어요... 아기도 봐

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참여자 7)

3) 주제모음: 한국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

주제모음 ‘한국어라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은 참여

자의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모성역할 수행 시 겪는 답답함과 좌절

감을 표현하며, 하위 주제로는 ‘한국말이 안됨으로 인한 답답함’과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한 좌절감’이 포함된

다.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

하였던 것은 언어문제였다. 참여자들에게 언어는 타지 생활에서 가

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베트남 엄마들에게 언어는 단지 한국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양

육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엄마의 

언어적 자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참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결점으로 인식된다. 대부분 결혼 직후 바로 

임신과 출산을 과정을 거치기에 한국말을 배울 시간이 없어서 언

어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답답하기만 하다. 부족한 외국인 엄마 때

문에 앞으로 아이가 말은 잘 할지,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학교

에 입학해서 공부는 잘 할지 걱정이 앞선다. 

옛날 보건소 교육 온 선생님이 아기 태어나면 책을 많이 읽어

주라는데... 나 한국말 못 읽어서 그거 잘 못해. 우리 아빠도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아기 걱정돼요. 내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우

리 아기 벌써 내 말 잘 안 듣고 답답해 해요. (참여자 5)

우리 ○○가 나중에 학교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많이 걱정돼

요. 다른 애들이 ‘네 엄마는 외국인이니깐 같이 안 놀아줘’ 할까

봐... TV에도 나왔거든요. 그거도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 아들 공부 잘 하도록 할 수 있는데, (내가) 외국 

사람이니깐 말을 잘 못해서 공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너

무 많이 걱정이에요. (참여자 3)

2. 제2범주: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겉도는 엄마자리 

이 범주는 결혼을 전제로 한국의 만혼 남성과 상업적인 결혼소

개소를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으로 인한 모성갈등 경험을 표

현한다. 이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온 외

국인 아내의 비하감’,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떨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하기 보다는 결혼소개

소를 통해 베트남 친정에 돈을 주고 결혼했기에 당당하지 못한 채 

아내, 며느리,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눅 들기 일쑤이다. 비록,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는 했으나 한국의 낯선 자녀양육 방식, 시어

머니의 양육간섭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엄마로

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모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버거움을 경험한다. 

1) 주제모음: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 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 

주제모음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 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은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은 결혼의 성사과정에서 금전적 거래

가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당당하지 못함과 그로 인한 자기비하감

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위 주제로는 ‘베트남 놉째오처럼 결혼 할 때 

돈을 주고 받음’, ‘남편과 시집에서 본전을 생각함’, ‘남편과 시어머니

의 잔소리에 무조건 참음’이 포함된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본국에

서 보았던 베트남 결혼전통 ‘놉째오(Nap tai, 納財)’의 풍속을 연상케 

한다. 베트남의 놉째오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아내 될 처녀의 마

을에 물질을 기부하는 것으로 과거 베트남에서 매우 절대적인 것이

었다[13]. 비록, 지금은 결혼과정의 한 단계에서 신랑이 신부와의 결

혼 승락을 받는 요식행위 정도로 남아있으나, 과거에는 무리한 금

품을 요구하기도 해 무리를 빚었던 풍습으로,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많은 지역에 남아있는 정통결혼예식이다[2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은 이러한 인위적인 결혼성사과정과 친정에 돈을 준 것 때문에 자

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지 못하고 주눅 들고 가족의 잔소리에

도 무조건 참으며 비하감을 느끼며 속상해 한다.  

나는 소개소 통해 남편 만났어요. 지금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

리(베트남) 전통(놉째오)에 여자 마을에 남자가 돈 많이 주는 거 

있어요. 그걸로 잔치하고 마을에 써요. 우리 남편도 돈 친정에 주

고 나 왔어요... 우리 베트남 집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인지 가끔 

나한테 시어머니랑 남편이 못하면 돈 생각하는 것 같아 속상해

요. 아이가 잘못하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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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냥 참아요. 혼자 울어요. (참여자 5)

지금은 덜 하지만 처음에 한국 와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무조건 참았어요. 우리 신랑 장애인이어서 못 도와주니까... 그

냥 참았어요. (참여자 11)

2) 주제모음: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주제모음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은 첫 아이 출생 시 겪게 되

는 일반적인 모성의 전환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돈 보다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가 겪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라는 맥락에서 발

생되는 양육의 버거움으로, 하위 주제로는 ‘양육방법의 혼돈스러

움’, ‘시어머니 방식의 자녀양육에 대한 거부감’, ‘엄마 말은 잘 안듣

는 내 아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섬’의 주제들이 포함된다. 

베트남 해먹이나 아기 은팔지 사용,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과 같

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베트남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출

산 후 양육 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

지 않고 표현도 서툴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말 보다는 

할머니 말을 더 잘 듣고, 엄마 말은 무시하는 아이 때문에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과 혼돈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마음이 들지 않아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걱정하며 

아이를 장차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베트남에서는 아기 처음 태어나서 은팔지 해주면 병에 안 걸

린다고 해요. 아기에게 병이 나면 검은 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거 안 해주고, 베트남 엄마가 보내줘

서 나는 그냥 우리 애기한테는 해 주었어요. (참여자 11)

처음 아기 키우는 방법 몰라 많이 무섭고 힘들었어요. 잠도 

안자고 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베트남에선 아기 재울 때 망

으로 된 그네(베트남 해먹) 써요. 거기 눕히면 잘 자. 한국은 그런 

거 안 써요. 남편은 일 나가고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아

기 낳아서 몸은 아픈데,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

마도 한국하고 베트남이 틀려서 모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냥 업어주라고만 하지 안 가르쳐 줘... 베트남에서 아기 낳고 

한국에 올 걸 한국에서 아기 낳은걸 후회했어요... (중략) 한국

은 아기 예방접종 (베트남 보다) 참 많아요. (참여자 4)

아이가 잘 못하면 ‘하지 마’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 해야 하

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

머니는 아이 야단 안쳐요. 엄마보다 할머니랑 더 많이 있고 그러

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엄마(인데) 속상하고... (참여자 1)

3) 주제모음: 떨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  

주제모음 ‘떨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은 시간이 흘러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질감의 표현으로 하위 

주제로는 ‘물 위의 기름 같은 나의 존재’, ‘엄마로서의 내 자리 찾기가 

어려움’이 포함된다. 비록, 참여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해주어도 

외국인으로서 갖는 이질감 때문에 실제 그들의 속마음을 깊이 있

게 이해하고 느끼지는 못한다. 또한, 몇몇의 사례에서는 분명 한국

의 아이를 출산한 한국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베

트남 엄마라는 어색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국말이 어눌하고 한국 생활을 잘 모른다는 이

유로 아이가 엄마보다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참여자가 아

이 돌보는 것을 못미더워하며 잔소리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

어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온 참여자들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잘해 주거든요. 그래도 어느 점에는 (시)어머

니랑 안 맞는 거 같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도 그

렇잖아. 이뻐라 그래도 마음 안 드는 거도 있지. 눈앞에서 이쁘다 

잘해라 했는데, 혹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아직 괜찮은데. 앞으로는 혹시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은 저를 어떻

게 생각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린 외국인이니까... (참여자 1)

할머니(시어머니)가 첫 손자라 이뻐해요... 그래서 (아이가) 내 

말 잘 안 들어요. 처음에 한국말 못한다고 그래서 아이 어떻게 

키우냐고... 우리 어머니 걱정해요. (아이가) 나 보다 할머니와 더 

많이 지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키우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싫어. (시어머니는) 내가 아이 보는 거 싫어해요. 어떤 때 난 우리 

가족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 7)

3. 제3범주: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 

이 범주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모성갈등 경험이다.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기는 했으나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에 엄마로

서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역할과 문제해결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능함과 자괴감을 느낀다.

1) 주제모음: 모자라기만 한 엄마의 자괴감

주제모음 ‘모자라기만 한 엄마의 자괴감’은 한 아이의 엄마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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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무능함과 자괴감을 표현한 것으로, 하위 주제로 ‘남편 없이 아무것

도 못하는 나에 대한 무능함’, ‘아이에게 책도 못 읽어주는 모자라

는 엄마’와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식구’가 포함된다. 베트남 이

주민 여성 참여자들은 어리지만 엄마로서의 모성 역할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혼자 할 자신도 실제 하지도 못함의 안타까움을 경험한다. 

책을 잘 읽어 주지도 못 하지만 읽어 준다 해도 엄마조차 무슨 말인

지 모르니 더 답답함을 느낀다. 특히, 아이가 아파도 엄마로서 잘 해

결하지 못할 때 더욱 자신을 한심한 엄마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부모가 참여자의 지지자 역할

을 못해 줄 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더욱 속

상하게 한다. 

○○가 아팠어요. 그때 우리 아들 열 갑자기 많이 났어요. 병

원 가서는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왔어요’라고 해서, 열? 열? 그런데 한국말 

발음 안 좋아서 (선생님) 못 알아(들어)요. 내 말. 그때 아빠가 없

어서 많이 힘들고 답답했어요. (중략) 남편 도움 없이 아무 것도 

못하는 내가 엄마 맞나 싶어서 그날 한참 울었어요. (참여자 2)

책도 하나 못 읽어 주고, 내가 아이한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땐 내가 계모 같은 생각이 들고 한심해요(한

숨). (참여자 11) 

4. 제4범주: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

이 범주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의 힘겨운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아

와 모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모성갈등 경험이다. 이 범주

에 포함된 주제모음은 ‘멸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서 시달림’,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이다. 동일한 아시아권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음식 문화의 차

이로 인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아이

의 엄마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아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로 인한 힘겨움과 시달림을 극복하고 아이를 한국의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희망을 갖

고 있다. 

1) 주제모음: 멸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 

주제모음 ‘멸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은 생긴 모습도 다르

고 말도 잘 못하는 베트남 이주민 여성에 대해 마치 모자라는 사람 

취급하는 한국사회의 선입견과 멸시로 인한 시달림의 경험으로, 하

위 주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로 화가 남’, ‘엄마를 부끄러

워하는 아이로 속상함’, ‘아이의 나쁜 결과는 모두 엄마 탓’이 포함

된다. 이주 초기에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많이 힘들어 하였는데, 

이때는 본인에게만 국한된 개인의 문제였으나, 출산 후 아이를 양육

하면서 부터는 개인 문제 이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된다. 즉, 아이에

게 베트남 음식을 해 주는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싫어할 뿐만 아

니라 아이가 작은 것이 엄마가 한국 음식을 해 먹이지 못하기 때문

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오명이며, 특히 아

이와 남편이 무시하는 경우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어린 아

이임에도 엄마가 다른 한국 엄마와 외모나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엄마를 창피해 하고, 가족들이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바

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모두 엄마의 탓으로 돌릴 때 참

여자들은 한국에 시집 온 것을 후회하게 된다. 

 

전번에 우리 ○○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기 아프다고 말하려 하는데 아이가 내 입 막았어요. 창피하다

고... 속상해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무시하고. 내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아기 말 느리다고... 그러니까 

외국 엄마라고 아이들이 말 못하는 거는 아니지. 외국 엄마라고 

말 느린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아빠는 순한데 아기가 엄마 닮아 

성격이 세고 행동이 느리다고 해요. (참여자 8)

유치원에서 우리 ○○가 잘못 안 해도 애들이 때리고 놀려요. 

다 나 때문이야.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울음) (참여자 2) 

시어머니가 (아이가) 좋은 거는 아빠 닮고 나쁜 거는 모두 저 

닮아서 그렇다고... 제가 참아야지 어떡해요. 말 못해요. 그럴 땐 

괜히 한국에 왔다고 자꾸 후회도 하고... (참여자 4)

2)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은 많은 모성갈

등 속에서도 어머니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긍정적 경

험으로 ‘나 스스로를 위해 배우고 싶음’,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음’의 주제가 포함된다. 준비되지 않은 모성역할 과정을 

겪으면서도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으로 인한 모성갈등도 경험한다. 

한국 남자 누구의 아내와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해 배

우고 싶고, 한 여자로서 꾸미고 싶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크다. 

대부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경제가 넉넉하지 않기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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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곤란을 호소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갖고자 하

기 보다는 일하면서 한국말과 문화도 배울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찾아가기를 열망한다. 

엄마, 주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미싱도 배우고 싶

고, 미용도 배우고 싶고, 맨날 애들만 키우니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참여자 2)

사실 나 같은 외국 사람들은 집이 좀 힘들어서(경제적으로 어

려워서) 좀 나가서 일해야 해요. 하지만 꼭 돈 벌려고 나가는 건 아

니에요. 나가서 한국사람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다른 엄마(친구)

가 도움 많이 돼요. 그게 나를 위해 더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7)

3)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은 멸시와 

오명을 극복하는 모성갈등의 승화적 속성이 드러난 것으로 ‘힘들었

지만 출산 시의 행복감을 기억함’과 ‘당당하고 훌륭한 내 아이로 키

우고 싶음’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베트남 이주여성 참여자들은 어

린 나이에 준비 없이 엄마가 되는 힘든 과정을 겪었으나 자녀에 대

한 인식은 모성의 고유한 속성인 ‘행복감’으로 표현하였다. 비록, 생

긴 외모가 한국 엄마의 아이와 다소 다르고 언어발달이 부족할지

는 모르나 누구 보다 당당한 한국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강한 모성

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 처음 낳고 진짜 이쁘고 기뻤어요. 처음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이랑 기다려서 이쁘고 행복했어요. (참

여자 10)

밥도 좀 잘 챙겨주고, 한국말도 잘 가르쳐서 다음에 좋은 학

교도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 강하고 자유로

운 아이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참여자 11)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의 모성갈등 경험을 주제모음들로부터 

도출된 현상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낯선 

땅에 시집 온 어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남

편으로 인해 빠른 임신과 아들 출산을 종용받게 되고 베트남과 사

뭇 다른 가족문화와 낯설음 속에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면서 모

성갈등이 시작된다. 이들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모성역할

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좌절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요인은 언어장벽

이다. 어린 자녀의 신체적 돌봄에 대한 요구는 어렵지만 남편과 주

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해결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수 

없다는 답답함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로 인식되고 미래

의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거리로 남는다. 모성역할을 수행하는 갈등 

요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마치 베트남의 전통 결혼풍습인 놉째오

처럼 처음부터 결혼소개소를 통해 베트남의 친정에 돈을 주고 성립

된 부부관계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

를 낼 수 없게 하는 비하감을 느끼게 한다. 언어장벽과 한국 생활에 

대한 미숙함으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이 양육

에 이르기까지 엄마로서의 홀로서기도 안 된다. 또한, 가족 내에서 

물 위의 기름 같은 이질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

다. 첫 아이 출산 시 겪는 모성 역할의 혼돈스러움 보다는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방법의 혼돈, 시어머니 양육방식

에 대한 거부감 등은 아이 양육의 버거움을 가중시키고, 이 상태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양육의 자신감 결여로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가지만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당당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멸시 그리고 

오명으로 인한 시달림으로 모성갈등을 경험하지만 모성의 고유한 

속성인 자녀양육에 대한 행복감을 기억하며 아이를 누구 보다 한

국의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를 다짐한다. 한국 남자의 아

내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으로서 그리

고 한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아성취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가꾸고 자신 만의 일을 갖기를 열망하며 점차 희망

적인 모성을 찾아감으로써 모성갈등이 완충, 승화되어져 간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경험을 탐색하

기 위해 심층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겉도는 엄마자리’,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

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타지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어린 모성’ 범주는 ‘임신과 출산의 

압박으로 인한 힘겨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한국

어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의 3개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

되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한국 남성

과 결혼하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 한 채 시부모의 압박에 의

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가 되며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방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모성’을 확인한 Kim 등[23]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Liamputtong[24]의 연구에서도 호주로 이민 온 동남아시아 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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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은 이민으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어머니가 되는 것이 결합하

여 이중으로 부담된다고 하며 자녀양육의 버거움을 호소하였다. 실

제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결혼이주여성 양육 경험 연구에

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중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

제는 언어문제와 자녀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출신이주여성

의 임신과 출산 적응에 대한 힘겨움은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요구도가 28.4%인 것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요구도가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연령차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25]. 타 

아시아 국가 결혼여주여성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

령,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았고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상당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나[16],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기타 다른 국가의 이

주여성 보다 자녀양육의 버거움을 더 크게 지각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민 초기부터 임신

과 출산에 대한 조기교육과 함께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

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및 출

산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국 상황에서 전체 혼

인의 10%가 국제결혼이라는 점이다[15]. 즉, 이들이 대한민국 후손

들을 위해 모성갈등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모성정체성 및 역할 습

득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가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부터 시

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베트남과 한국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 중 두 문화 간 차이점 중 두드러진 것 중 하나로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아들 출산의 압박감을 호소하였다. 베트남은 

한국과 동일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남아선호사상이 그

리 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어 본

인이 원하지 않아도 시댁이나 남편의 압박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13]. 최근 우리나라는 남아 보다

는 여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은 보수적인 시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두

드러지는 특성으로 확인된바 있다[13]. 이에 대해 본 연구 결과도 남

아선호사상이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의 한 요인으로 대

두됨을 확인해주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산후조리 방법, 

아이용품 구입,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과 같은 양육의 기본에서부

터 베트남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적응에도 

양육의 버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im과 

Kim[26]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과 문화적 차이점을 통합적인 간호사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이 모성갈등

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중재 방안으로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화상호주의적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상호주의(in-

terculturalism)란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

의 문화를 재규정하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태도로 열린 주체와 열린 

유대에 기초하여 삶을 구성하는 태도로[27],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

점과 유사점에 대해 유연하게 수용하게 함으로써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으로 사료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모성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국어 능력 부족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

은 Song과 An[2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의 한국

어 능력 부족을 알고 도움을 기대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 모자 간

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적응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

어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함을 재강조한다.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겉도는 엄마자리’ 범주는 ‘현대판 놉째오

로 시집온 외국인 아내의 비하감’, ‘아이 양육의 한없는 버거움’, ‘떨

쳐지지 않는 가족 내 이질감’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되었다. 특히, 

이 범주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과 차별화된 속성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은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결혼하려는 여자 마을에 물질

을 기부하는 놉째오라는 베트남 전통문화를 현대에서 한국 남성과

의 결혼에서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참여자는 어머니나 배우

자로서의 당당함을 주장하지 못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

기 중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항목

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가장 높게 응답한 선행 연구 결과에

서도 보여주고 있다[15]. 결혼사유가 사랑 보다는 경제적 목적이 크

기 때문에 한국의 남편과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3]. 이러한 결혼과정으로 인해 시부모는 부모와 남편을 

성실히 모시면서 예단을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베트남 며느리가 

보상해야 한다는 잠재된 마음을 토로하였고, 남편도 결혼지참금으

로 사온 아내라는 그릇된 편견을 보여주고 있어[13]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이 현대판 놉째오로 시집온 외국인 아내로서 비하감을 다른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 보다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 차이와 더불어 한국남편의 가부장적 태

도는 부부관계를 위계질서에 의한 지배적 관계로 만들면서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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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 양육의 역할을 강요하는 

일방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갈등을 유발하는 독특한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베트

남 이주여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시 이러한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속성을 이해하고 접근해

야 함을 제언한다. 

‘홀로서기가 안 되는 엄마로서의 내 모습’의 범주는 ‘모자라기 만

한 엄마의 자괴감’의 주제모음으로 도식화 되었고 그 하위 주제로 

‘남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무능함’, ‘아이에게 책도 

못 읽어주는 모자라는 엄마’,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식구’의 주

제가 포함된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간의 관계는 모성

역할과 정체성 확립이나 모성갈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시

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의 손길에 따라 산욕과 양육의 시간

이 다르고 한국사회를 향한 디딤돌이자 든든한 지원자로 남편 역

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23] 베트남결혼이주 여성이 남편이 

방관자처럼 행동하면 남편의 가족과 부정적 관계가 지속되지만 남

편과 시댁 가족이 협조적이면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3]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에 

따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모성갈등이나 모성적응이라는 극단

적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이 언급한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베트남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

제 국가로 한국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

므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남

편에게 갖는 양육과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기대가 한국인 여성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15]. 이에 대해 Song과 An[28]도 국내 결혼이

주여성이 어머니로서 동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사일과 자녀

양육이라는 버거운 짐을 결혼이주여성의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가

사일과 자녀양육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정적 모성

갈등 완화 중재에는 반드시 남편 또는 시부모와 같은 가족 구성원

의 상담과 교육도 포함되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갈등과 오명 속에서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 범주는 ‘멸시와 사회

적 오명 속에 시달림’,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이라는 3개의 주제 모음으로 

도식화되었다. 특히,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 ‘한국아

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모성갈등

의 완충적, 승화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모음 ‘멸시와 사회적 오명 속에 시달림’에는 ‘외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로 화가 남’,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로 인한 속상

함’, ‘아이의 나쁜 결과는 모두 엄마와 며느리 탓’이 포함되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

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든든한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와 남편, 시댁 가족들의 멸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어머

니로서 모성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Kim[3]은 결혼이주여성 

다수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

치갈등은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극단적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으므

로 베트남 여성들이 어떠한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가치갈등 완화와 

가치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은 모성으

로서 가치갈등도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양육효능감 

증진 전에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

이라 생각되며,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모성갈등의 심층적 규명이라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모음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에는 ‘나 스스로

를 위해 배우고 싶음’, ‘나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음’이 

포함되며 준비되지 않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성취를 지향

하고 일하면서 한국말과 문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

을 찾아가기를 열망한다. Lee[9]는 모성갈등과 관련된 변수로 직장

과 아이돌봄, 아이교육,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아이와의 상호작용, 

어머니 역할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추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의 

‘베트남 엄마의 자아성취를 위한 열망’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역 

중 ‘자아찾기’에 해당된다. Lee[9]의 연구에서 ‘자아찾기’는 어머니 역

할에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 

Greig[29]도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어머니 되기(motherhood)는 새로

운 정체성을 탐색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에 고립되고 감금되게 하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reig[29]

의 논의와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외국인 어머니, 

가족 내 이방인 같은 존재로서 한국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은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아찾기는 양육의 버거움을 벗어나는 탈출

구이자 한국 어머니 되기의 첫 걸음으로 한국말과 문화에 적응하

려는 몸짓으로 보여지며 모성갈등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성취를 위

한 열망은 궁극적으로는 희망적 모성 찾아가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주제모음 ‘한국 아이의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희망함’에는 ‘힘들

었지만 출산 시의 행복감을 기억함’과 ‘당당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

우고 싶음’이 포함되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임신 및 출산과정

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성으로서 ‘행복감’을 표현하고 이민자이지

만 당당한 한국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 강한 희망을 확인하는 모성

갈등의 승화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비

록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들에게 임신은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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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받는 계기이자 외국인 신부가 도망갈 것이라는 남편과 시댁

의 걱정과 갈등을 불식시키는 출구이고 자녀는 결혼의 안전장치이

자 한국생활에서 삶의 의미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25,28]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ee[30]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실천에 대

한 서술적 연구를 통해 이주민 여성들에게 자녀출산의 의미는 어머

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

며, 출산이라는 사건은 한국 아이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가족과 사

회 속에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고정핀이 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

나 본 연구 결과는 더 나아가 이들에게 자녀출산은 국민됨 이상의 

가치를 지님을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은 갈등 속에서도 ‘한국의 내 

아이’라는 강한 모성을 표현함으로써 모성갈등의 긍정적 승화측면

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이 

내 아이가 외국인이 낳은 한국 아이가 아닌 진정한 한국 아이로 인

정받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어머니 스스로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모성갈등의 경험 속에서도 한국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강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존재함을 표

현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중재 개발 시 한국의 당당한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지전략이 필요함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결혼이주여

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점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심

도 깊은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모성갈등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모성갈등의 부정적 측면뿐

만이 아닌 완충적, 승화적 측면의 현상도 함께 밝히고 있음에 그 의

의가 있다. 셋째,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성적응의 과정에서 갈

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

로 자녀양육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있다. 이

러한 시기에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을 규명함으로

써 이들에게 직접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의 간

호현장에서 외국인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 자아찾기와 모성적응

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타 국적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

갈등 관련 요인 및 모성갈등 대처방법을 확인하고 모성갈등이 어머

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

호사로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적으로 민감성 높은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에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모성갈

등 및 모성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적 역량 형성을 위한 교

과목들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베트남-한국 양국의 문화 이

해를 바탕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모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을 적

용한 가족교육프로그램과 범문화효능감(transcultural self-efficacy) 

척도 개발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많은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참여자들의 가치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모성갈등 경험

에 대한 심도 깊은 현상학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들만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모성갈등의 주요 핵심범주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성갈등의 부정적, 완충적, 승화적 측면에 대한 현상의 도

출과 그 각각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경험하는 모성갈등은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 전반

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었다. 즉, 한국의 임신, 출산 및 양육문화는 기

존에 그들이 나고 자라면서 내면화된 베트남의 가치와 많은 상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가족,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도 모성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

다. 특히, 본 연구에서 놉째오라는 베트남 전통 결혼의식이 이들의 

인식 속에 내재화되어 드러난 ‘놉째오의 굴레 속에서 겉도는 엄마

자리’라는 모성갈등의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고 중재해야 함을 제언

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장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다문화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부정적 모성갈등 완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

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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